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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타민C, 말기 암환자에게 효과적
관동대 의대 염창환 교수팀, 삶의 질 향상효과 … 하루 4g 복용

말기 암 환자의 <삶의 질>을 높이는데 비타민C가 효과적이라는 임상결과가 나왔다.

삼성서울병원 응급의학과 송근정 교수와 관동대의대 가정의학과 염창환 교수팀은 39명의 말기 암환자를 대

상으로 고용량의 비타민C를 복용시킨 뒤 환자의 삶의 질을 평가한 결과,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으

로 나타났다고 2월20일 발표했다.

연구결과는 대한의학회에서 발간하는 국제학술지인 대한의과학회지 2월호에 게재됐다.

연구팀은 말기 암환자들에게 비타민C 10g을 1주일에 2차례씩 주사하면서 별도로 매일 4g의 비타민C를 복

용하도록 한 뒤 삶의 질을 평가했다.

평가결과 비타민C를 섭취한 환자들의 전반적 건강상태와 기능적 상태인 신체적 역할, 감정적․인지적 능력, 

증상적 상태(피로․오심/구토․통증․식욕부진 등)에서 통계학적으로 호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정한 일반인의 비타민C 하루 섭취 기준치는 100㎎(=0.1g)이다.

하지만, 전문가들은 보통 하루 0.5-4g의 비타민C 섭취는 무방한 것으로 보고 있다. 알약이나 캡슐, 드링크 

등의 비타민C 보충제에는 통상 0.5-1g 정도의 비타민C가 함유돼 있다.

염창환 교수는 “암 환자에 대한 비타민C 효과가 아직까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말기 암환자의 삶의 

질은 중요한 문제”라면서 “연구결과를 보면 비타민C가 말기 암 환자들에게서 삶의 질을 올리는 효과가 있는 

만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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